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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31 낮 12시20분부터 서울 서대문 드림시네마에서 임시(30차)대의원대회를 열어 11월 6일 오후 4시간 1차 총파업을 실시하고 12일에는 전면총파업을 실행키로 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11월12일부터 무기한 전면총파업 돌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전체 장기투쟁사업장 일괄타결 추진, 10일,11일 잔업거부 등 포함)이 제출됐으나 126명이 찬성, 과반수를 얻지 못해 기각됐다. 이와 함께 '11.9 전국노동자대회 서울·부산 동시개최안'이 제안됐으나 '11월9일까지도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전제로 철회됐다. 
대의원들은 이어 원안으로 제출된 11월6일 오후총파업-12일 전면총파업을 핵심으로 ▲현장과 지역 거점투쟁 강화 ▲장기투쟁·비정규사업장 투쟁강화 ▲11월1일 전국동시다발집회 ▲11월9일 10만 노동자대회 ▲희생자 구제기금조성 등의 투쟁계획을 326명(재석 408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채택해 '노무현정권·한진재벌·세원자본·근로복지공단·조중동 3개신문'을 노동자를 죽인 5적으로 규정한 뒤 정부기관 손배가압류부터 즉각 철회하고 악덕기업주를 구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조합원들과 함께 퇴근 뒤 전국의 역광장 농성 ▲1,2차 총파업에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3, 4차 총파업 전개 ▲10만 노동자대회 반드시 성사 ▲전민중적 연대투쟁 등을 다짐했다. 



IT산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KT, SKT, KTF, KTI 등 조합간부 30여명은 1일(토) 청계산 산행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꾸준한 협력과 교류로 IT노협의 발전을 모색키로 했다.






IT노협, 청계산 산행


KT, SKT, KTF, KTI 등 조합간부 30여명 참가





제 193 호


2003년 11월 3일





민주노총, 12일 전면 총파업 결의


현장 및 지역 거점 투쟁 강화·9일 10만 노동자대회 등 투쟁계획 수립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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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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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6일 4시간 파업과 12일 전면총파업을 의결하고 있다.








